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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의 위치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본토로부터의 거

리, 울릉도부터의 거리, 그리고 독도에 가
장 가까운 일본 섬인 오키섬으로부터의 거
리에 대해 알아본다.

*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동남 쪽 방향으로 87.4km 거리에
있고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독도는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 157.5km 북서 쪽 방향

에 있으나 오키섬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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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의 독도에 관한 기록

• 그러면 한국의 기록 중 처음으로 독도에 관
해 기록한 문서는 무엇인가?

• <삼국사기>(1145) 속에 울릉도에 관한 기
록이 있다. 서기 512년의 기록에 ‘우산국’이
기록되어 있다.

• 신라의 하슬라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
땅으로 만드는 얘기가 그것이다.

 



• 나무로 만든 사자들을 가득 싣고 이사부의
군대는 울릉도로 향했다. 그리고 울릉도의
해안에 도착하자, 사자들을 해안에 놓고 그
는 외쳤다. 

•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맹수들을 풀
어놓아 너희들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

• 나무 사자들을 진짜 맹수로 생각한 우산국
사람들은 이사부군 앞에 모두 항복했다. 

• (이렇게 해서 우산국은 신라 땅이 되었고
현재까지 한국 영토로 남아 있다.)

 

1) <삼국사기> 속의 우산국
<요약>

• 512년, 그때는 신라 지증왕의 치세였다. 지
증왕은 동해의 섬들에 대한 지배욕이 강했
다. 그러므로 그는 하슬라군주(하슬라군 : 현재

의 강릉) 이사부에게 동해에 있는 우산국을
정복하여 신라 땅으로 만들 것을 명령했다. 

• 이사부는 우산국사람들이 성격이 거칠고 쉽
게 항복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떤
계략을 생각해 냈다.

• 그것은 나무로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우산
국사람들을 위협하는 계략이었다. 



2) 『삼국사기』 원문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삼국사기>원문을 확인하도록 한다. 원문
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에 관해서는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4(지증마립간 13년 6월조)에 실려 있다. 한
문으로 쓰인 원문을 한글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
* 13년(서기 512년) 여름 6월, 우산국이 귀속해 와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헌상했다. 우산국은 명주(=
강원도)의 정동쪽 해상에 있는 섬이고 울릉도라고 한
다. 그 섬은 사방이 100리이고 그들은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속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
주가 되었다.

 

• 그는 우산국 사람들이 우둔하고 성격이 몹시 거
칠고, 무력만으로는 항복 시키기 어려우나 계략으
로 임하면 복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래서 많은 목제 사자를 만들어 군선에 나누어
실었다. 그 나라 해안에 도착하자 속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만약 복속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놓아 밟아 죽이도록 하겠다.” 

• 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곧 항복했다.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 4(지증마립간 13년 6월조)

-------------------------------------------------

 



『삼국사기』권4, 신라본
기 4 한문원문

오른쪽 한문은 <삼국사기>의 우
산국 정복 기록 원문이다. 한문 원
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일본 측 비판 : 
우산국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측이 <삼국사기> 512년의 기록에는 울
릉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독도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한다. 그들이 당시의 우산국이란 울릉도만을 가리
키는 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산국은 국가로서의 범위를 갖는 나라였다. 

특히 맑은 날씨이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
다. 그러므로 울릉도 거주민들은 독도를 보면서 독도까
지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고지도에는 울릉도 옆에 우산도(=독도)가
그려져 있다.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해동여지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독도가 정확히 우
산도로 그려져 있고 독도의 산봉우리까지 잘 묘사했다.

 

•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는 ‘우산과 무
릉(=울릉) 두 섬은 (중략)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
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
라 칭했다’라고 적혀 있다. 즉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를 신라시대에 ‘우산국’이라고 불렀다는 뜻이다.

• 시대가 내려가 공식문서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증보문헌비고>(1908) 등에는
‘우산과 울릉,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다.’ 라고 적혀 있다.

• 여기에는 우산도가 우산국의 땅, 즉 조선의 땅이고
독도라는 사실이 정확히 기재되었다.

㈜ 일본은 19세기까지 독도를 송도(松島)라고 불렀다.

• 즉,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산도로 구성되었고 우산
도는 바로 독도였다.

 



• 그러므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
어진 나라였고 512년부터 한국땅이 되었다.

• 일본의 주장은 <삼국사기>만을 부각시켜
다른 문헌을 무시하는데서 비롯된 왜곡에
불과하다.

 

4. 고려에 조공하러 온 울릉도사람들
신라 땅이 된 우산국은 이후 신라통치 하

에서 평화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신
라시대가 끝나 후삼국시대가 된 930년 울
릉도 사람들이 고려의 태조 왕건을 알현하
고 조공했다. 

930년경에는 한반도의 새 주인이 고려
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울릉도 사람들은 고
려의 왕건을 자신들의 새 임금으로 섬기기
로 결정한 것이다. 이후 935년 신라가 자진
해서 고려에 흡수되었고 936년 고려는 후
삼국을 통일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관한 원문은 다음과 같다.

-------------------------------------------
*  『고려사』권1, 태조13년(930년) 8월 조

우릉도(=울릉도)에서 백길과 토두를 보내
어 토산물을 바치거늘 백길을 정위(正位)
로 토두를 정조(正朝)로 삼았다.

--------------------------------------------
위 원문을 보면 왕건이 울릉도 사람들에게 정위
와 정조라는 벼슬을 내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울릉
도와 독도는 이렇게 하여 고려 땅이 되었다.

 

 

 

 


